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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에 금융업 8% 성장…숙박·음식·운수는 충격 머니투데이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0%로 집계, 타 산업 대비 금융보험업 성장 두각 

지난해 금융·보험업 성장률은 8.1%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7년 12.4%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

영끌·빚투족 "속타네"…시중은행 대출금리 속속 인상 매일경제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자 은행들이 발 빠르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금리는 2.75~3.55%로 한 달 전 2.37~3.14% 큰 폭으로 상승

지방은행 수도권行…1200조 대출 시장 '겨냥' 아주경제

지방은행들은 연고 지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연초부터 수도권 진출에 가속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 5대 지방은행의 수도권 영업점은 2015년 52개에서 지난해 9월 71개로 36.5% 증가

연 2%대 금리에…소상공인 2차대출 3배 껑충 한국경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지면서 수요가 3배 가량 늘어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소상공인 2차 대출은 7096건, 1273억원으로 집계.전 주와 비교해 건수는 2.7배, 금액은 2.5배에 달하는 규모

금융위 "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금융위는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

한화·미래에셋생명, 노조 반발에 '제판분리' 난항 ZD Net Korea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근로자들이 자회사로의 이동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의 '제판분리' 작업이 난항에 빠졌다. 

양사는 노조와 전문자회사 설립에 합의점을 차지 못한 것으로 파악

'주린이' 이승건 토스 대표…투자 첫날 수익률 공개한 이유는? 한국경제

이승건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식투자 연간 기준 주식 투자 수익률 19.3%를 공개하며  "토스증권 덕에 처음 주식을 살 수 있었다"며 토스증권의 출범을 예고

토스증권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받인 지 3개월 만에 출범과 동시에 모바일트레이딩(MTS)을 공개

금리 경쟁력 부각…생보사 저축성보험 비중 확대된 이유 연합인포맥스

지난 해에 수입보험료에서 보장성보험 비중은 1월 60%에서 56%로 감소한 반면 저축성보험 비중은 40.3%에서 44.2% 증가

지난 해 은행 예금 금리가 하락해 상대적으로 저축보험의 금리 경쟁력이 부각되어 예적금 금리와 보험회사 공시기준이율 차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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